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太陽人 解�f亦病 考察

�I�. 서 론

束醫뚫世保元에서 李濟馬는 解 �f�1�}病을 太陽 �A 固有

의 病이라고 등及했다 �. 本 �A은 內經에서 시작된

解꿰病의 언급부분을 살펴보고 註家들의 註釋 내용

을 살펴보았다 �. 그 결과 解깨�I�-病에 있어서 李濟馬가

새롭게 강조한 解 �{깨病의 樣狀 �(弱不弱빠不�%土 �, 上體完

健 下體解애�) 은 內웬팀體에서는 言及된 부분이 없었

다 �.
한명의 太陽 �A이라 여겨지는 뽕、者의下體無力효狀

이 뺑 �f끼病。 �l 라 보여진다 �) 五加皮빠훔楊을 복용하여

뺑훌되었다 �. 束醫壽�l�i�t 保元에서 言及된 것처럼 쳤愁

와 悲哀感의 발생이 이 徒狀을 흉起시킴을 볼 수 있

었다 �.

�l�l�. 본 를갚

李濟馬 本 �A은 解 �f�f�l�. 病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한다
�!�)

그의 짧은 太陽 �A 治標챔驗에도 불구하고
�2�)
이 解꿰、

病과 아울러 열격을 太陽 �A 固有의 病在이라고 보았

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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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데�3�)�,
本 �A은 解꿰病에 관한 內經文敵과 東醫壽世

保元에 언급된 解 �{끼�;病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해보고

자 한다 �. 아울러 解꿰
�;
病이라 보여지는 治驗例 �1 件

을 통해 太陽 �A 解 �{뼈험을 살펴 보고자 한다 �.

�1�. 內經메서 말한 解까효

���� 要經終論

夏�j�j�i�l�J 春分病不愈、令 �A뼈￥‘뽑

平 �A氣象論

�R�n�� 援 謂之解�{�'�l�}

玉機늄熾論

���i�j�l�K 太過則 令 �A解 �{�'�l�}

風論

牌.風.之狀 多 �t千惡風 身體휠、惜며 �i�j�:�!�i 不欲動 色패微黃

不 �I뺨食 在옮上 其色黃

�f훌論

�n쩔揮者 四破備↑홉發쳤 �n區 �i�t 上�f훤大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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病能論

帝日 有病身熱 �6월惜 �i�f 出如洛惡風少氣此뚫�f�i�i�J 病 �U皮

伯日 病名日 酒病

刺要論

刺骨無傷짧隨陽則銷�f썼 �i�T嚴 體解까然不去훗

四時刺 �i효從論

夏刺 ���� 생�& 血氣乃獨 令 �A解↑亦

�2�. 東醫훌世保元에서 후濟馬 개인이 언급한 解

�f亦病

論티 此證 ���n 太陽 �A�n쫓홉病 太重證也 必械深哀 遠

�U톱愁 修淸定 然‘後其病可愈 此證 當用 五加皮 �:�t�I�: 휴場

解 �f�f�i 者 上뾰完健而 下體解 �f�f�i 然 빼力 不홉�g�q�T去也而

�I�t聊 딩無麻핸�R훨痛之證 其뼈 꺼끽
�;
甚弱 此 所以 弱不

弱 �:�I�i 不 �:�t�I�: 寒不寒 熱不熱而 其病 體홉病也 有解 �{까證

者 必無大惡寒發熱 身體험휩之證也�, 太陽 �A 若有大惡

寒發熱 身體험짧之證 ���n 顆홉表氣充實也 其病易治 其

�A亦完健

�3�. 圖解 東짧훌世保元에서 본 解 �{亦病

金亨泰는 解 �f�f�i 病을 輕換性 히스테리로 보았다 �. 그
이유는 東 �l醫쩔世保元에 기록된 解짜의 病훨 樣應를

보연 可평性이라는 것과 짧揮魔옳의 �1�l�E 狀이 없으며 �,
精神적인 문제와 많이 연관시켰다는 점이다�.

�4 內經의 解 �f까病과 총濟馬가 본 太陽 �A 固有

病효 解柳病의 차이점

李濟馬는 解짜病을 可遊性인 病으로 본 듯 하다�.

東醫뚫世保元에서 解佛病을 可遊性인 病으로 볼 수

있는 근거는 “弱不弱빠不빠 謂之解佈’이란 부분인

데�, 그 문장은 王 �I�t 이 解까을 註釋한 문장에 불과할

뿐 �, 內經자체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解佈을 설명한

곳은 없어 보인다 �. 王 �O�J�( 이 무엇을 근거로 解까을

“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밤不 �:�t�I�: 亦不可名 謂之

解 �f�#
’

이라고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�. 이 부분에 대

해 다른 註家들의 註釋을 보면 王 �I�t 의 이러한 효狀

定意는 찾아 볼 수 없다 �. 그리고 內經 자체에서는

解佛의 病홈이 可遊性이라는 암시를 주는 구절은 찾

아보기 힘들다�. 內經 素問의 玉機훨騙論에서는 “쌍

服太過 ���n 令 �A解째이라고 하였는데여기서 馬時의

註釋에王예의 “寒不寒熱不熱 弱不弱빠不싼亦不

可名 謂之解까’내용을 解佈의 효狀으로 셜명하고

있는데 과거 王째이解까을푼 내용을다시 반복하

고 있을 뿐이다 �. 素問의 刺要論에서는 “隨傷�@�n

銷‘짧附짧體解�. 然不可去옷”라고 했는데 王뼈의 註釋

에서는 여기서 또 解 �{뼈�l 樣狀을 “寒不寒熱不熱弱

不弱싼不빠 亦不可名 謂之解때’이라고설명하고 있

다�. 이상과 같이 살며 본 內經의 문장들 �, 그 註�f쩔들

을 볼 때 解 �f�f�i 病證이 可遊性을 띤다는 언급은 비록

王 의 註釋에 설명되어있지만 太陽 �A 解�{때휩證을 설

명하기 위해 찾아낸 李濟馬 본인의 獨흉�I�j的인 견해에

가깝다는 結論에 이를 수 있을 듯 하다 �.
李濟馬는 解柳病에는 麻揮와 睡痛의 �1�l�E 狀이 없다

고 보았다 �. 그러나 內經에는 樞揮團홉의 뾰狀。�l 없
다고도 �, 있다고도 언급하지 않았다 �.

李濟馬는 解佛病을 下體無力의 病으로 국한시켰

다�. 上體는 完健하다고 보았다 �. 그러나 內經에서 는

下體의 病으로 보기도 했지만 -靈樞및의 灌융 �, 素

問의 �w�I�]要論-四散全體의 病으로 본 견해가 더 지배

척인 듯 하다�. 素問의 風論 �, ��車論 �, 病융앓움에서는 구

체적으로 四破의 病으로 본 듯하다 �.
그리고 解짜病證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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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內經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들었다 �. 양要經
從論 �. ��車論 �, 病융앓倫부분에서는 牌病으로 牌虛에서

그 原因을 찾았다 �. 平�A氣象論의 내용은 그 註釋이

그 原因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는데
�4�)
牌虛

와 熱而無血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�. 刺要論에서는
隨傷을 그 原因으로 보았다�. 四時刺遊從論에서는 夏

刺웹孤 血氣內觸을 그 原因으로 보았다 �.
以上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

다 �.
�1�. 內經에서 언급한 解 �{까과 李濟馬가 太陽 �A 固有

의 病提으로 언급한 解까病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

여겨진다 �. 그 理由는 可述性의 근거라고 보여지는

“寒不寒熱不熱弱不弱빠不밤 亦不可名 謂之解 �{깨�f
’

부

분이 內經의 1�統解釋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�, 그리

고 빠種硬痛의 �f�f�E 狀이 없다는 것과 上體는 完健하다

는 새롭게 추가된 견해 �, 또 하나는 內웹과는 다른

原因論과 治法 �, 治方이다�.
�2�. 약간의 牌關性도 찾아볼 수 있는데 �����. 要經從論

에서 �t�W’뽑의 原因을 �i�f�f 氣의 끼、足으로본 註家의 견

해 �5�J�, 그리고 病융않숨에서懶�l

뽑의 病名을 酒風이라 보

았는데 이는 �,�l�, 理的 스트레스를술로 풀다보니病。�l
發生했다는 原因을 추측해볼 수 있다�.

�5�. 太陽�A 解까治뚫�f�J�l�J �1件

성명 �: 신 �C�D 생년월일 �: �1�9�6�0�. �3�.�1�2 성별 �: 남

군제대 후 대학 �3학년에 복학하연서 �(�8�4 년 �) 解깨�r
證 발생 �, 본인의 표현에 의하연 다리가 우리하면서

걷기가 힘든 것을 느낌 �. �2 달정도 지속되다가 사라

짐�. 이때 본인의 상황은 야학을 하였고 �, 학생운동에
참가했으며 �, 분노와 슬픔을 많이 격게 되었다고 함�.

�8�6 년 �2월 졸업 때부터 消化不良 �. 주먹만큼만 먹

어도 소화가 안 될 정도 �. 심한 便泌 발생�. 消化가
안 되기 시작하면서 解 �f깨꿇 다시 발생 �. 육교를 올라

가기 힘들 정도로 심해짐 �. �1 년 정도를 지속함 �. 심한
�R훤홉까지 발생 �. 病院에 가서 깝察을 받아 보았으나

이상 없음으로 밝혀짐 �. 消化 狀感는 아무리 소화제

를 먹어도 효과가 없음 �. 韓醫院에 가서 藥을 먹어도

전혀 효과를 얻지 못함 �. 다만 針治標로 鷹痛이 호

전�. 처음으로 少陽�A 體質 씀斷을 받아 石램가 든

韓藥을 복용�. 그러나 在狀은 여전 �.
졸업 후 �1년 후 안현필 식사법을 하게 됨 �. �(�8�7 년

에서 �8�8 년까지 �1년 반정도 �) 諸�f훈狀이 약간 경감되는

것을 체험 �. 解 �{까證은 평소에도 빼無力感은 느끼나

심하게 걷기가 부담스러운 정도는 �1�-�2 주에 한 번 정

도 발생 �. 한 번 발생하면 하루 또는 �2�-�3 일 정도 지

속했다가 다시 괜찮아짐 �.
針治標로 �R휩홉이 호전된 것에 영향을 받아 짧方에

관심을 갖게 됨 �. 혼자서 東醫활世保元을 읽고 少陰

�A으로 자가진단을 내리고 少陰 �A�M�-�: 食으로 體質食

을 하게 됨 �. �(�8�9 년 �) 하루 이틀 정도 호전되는 듯 하

다가 그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감 �.
�9�5 년도 �1�1 월 의정부의 �c�o 짧醫院에서 太陽 �A ��§:-

뼈 �f을 받고 五 �:�f�J�u 皮뾰휴場을 복용 �. �3 첩 먹고 그 다음

날 처음으로 便을 시원하게 봄 �. 군대 제대 후 �8년

가까이 한 번도 대변을 시왼하게 못 보다가 처음으

로 大便을 시원하게 많은 뭄으로 보았다고 표현함 �.

소변량과 횟수도 증가 �. �&왜無力感도 크게 호전 �. 소화
도 상당히 양호해 짐 �. 제반 몸 상태도 크게 좋아

짐 �. �(잠도 양호하게 잘 자고 �. 기운도 생기고�)

그 이후 韓醫大 문제로 �(�9�6 년 �)�- 환자는 타학교를

졸업하고 짧醫大에 �9�4 년에 입학했다 �- 열심히 뛰연

서 활동하다 다시 안 좋아짐 �. �(소변 횟수도 줄고 �, 대

변 보기도 힘들어 짐 �) 본인의 표현으로는 신경을 많

이 쓰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많이 가졌다고 함 �.
다시 오가피장척탕을 �3재나 먹었지만 이때는 별 효

과가 없었다고 함 �. 그 이후 다시 방문하여 약간 다

르게 처방한 오가피장척탕 변방을 복용하고 호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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됨 �. �( 소변량 �, 횟수가 늘고 대변 보기가 편해짐�) 지금

은 근 무력증상이 �2�-�3 주중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

편이라고 함 �.
發病뚫引을 놓고 생각해 볼 때 精神的 스트레스라

고 보여진다 �. 本�A의 표현을 놓고 보면 한번 크게

화를 내면 즉시 몸이 안 좋아지고 다리에 험이 빠지

는 것을 느낀다고 함�. 口中 �P�i�1�* 여부는 �1�-�2 달에 한

번 정도 매운 것을 먹는다든지하여 음식 조절을 잘

못 했을 때 발생한다고 함 �.
以上의 治驗例를 考察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

발견하게 된다 �.
�1�. 思者의 빼無力病홈은麻훨睡痛을 띠지 않았다 �.
�2�. 可평性을 나타내었다�.
�3�. 原、因論에 있어서 牌無力의 原因이 後世家들은

주로 �i�j빙虛로 보았는데 본 뽕、者는牌虛에 기초한 治

標가 전혀 效果를 보지 못 했다 �.
�4�. 헬發因子로서 精神的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했

다�. 특히 장愁와 悲哀感이 크게 작용했다 �.
�5�. 太陽 �A 解애病治方으로 언급된 五加皮뾰홉場으

로 크게 好뺑됐다 �.

�6�. 증상이 호전될 때 대변과 소변을 양호하게 보

았다 �.
위의 발견 사실을 놓고 볼 때 본 思者가 가졌던

뼈�I無力病효은 太陽�A 固有의 解 �1�:껴쩍이라고 여겨지며

李濟馬가 내놓은 治標法은 效果를 띤다는 結論을 얻

을수있다 �.
本 �A의 考-察은 不足한 점이 많다 �. 參考한 文厭의

不足 �, 治驗例의 不足 등이 그 理由가 될 것이다 �.
解 �{뼈혀의 앞으로의 뻐究는 李濟馬 本 �A이 말한 것처

럼 다른 體質에서 나타나는 빼無力病효과 太陽 �A

解 �i�f�f�.외 �, 實際比較와 治標法�, 治方의 차이에 대해 이

루어 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�. 그리고 總顧긴으로
太陽 �A 病에 대한 病證部分이 너무 간략한데 解佈열

격 외의 다른 病證과 �, 보다 效果가 높은 治標法빠究

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�.

훌훌 考 文 敵

�1�. 精校 東뽑옳世保元 李濟馬 著 �7�3 쪽

�2�. 醫部全錄 大成出版社 �1�2 卷 懶擔門中에서 �3�8�0�-

�3�8�5 쪽 �1卷 �1�8�0 쪽 �, �2�2�2�-�2�2�3 쪽

�4�. 圖解 東醫壽世保元 講義綠 金亨泰 著 �8�1�5�-�8�2�6

죠�E
「

주 �(註�)

�1�. �J�'�R 떻職太陽 �A 홉得此病 六七年 �n區 �P�i ‘꿇 �j未 數十

年 �(精校 束醫뚫世保元 太陽�A 內觸 小陽病論

小陽病論 �7�4 쪽�)

�2�. 짧日 藥驗 不廣者 病驗 不廣故也 太陽 �A 處方을

설명하고 난후�, 太陽 �A 藥의 經驗。�l 적은 이유

를 太陽 �A 病의 治驗例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

고 있다 �. �(精校 東醫뭘世保元 �7�6 쪽�)

�3�. 或日 -內
�*
햄�f 論 解짜者 安知非少陰少陽太陰�A

病而 홈子必、名目日 太陽 �A病 莫非쫓彈附會也 願

�1�m其說 �- 解 �i�f�f�.�: 홈 上體完健而 下體解짜然 �m�I흉

不能行去之謂也 少陰少陽太陰 �A 有此證 ���n 他證

풀출而 까ιι無寒不寒熱不熱弱不弱�:�t�f�: 不뾰之理훗
�(太陽 �A 內觸 小陽病論中에서 �, 精校 東醫뽑世保

元 �7�5 쪽 �)

�4�. 平�A氣象論의
“

�R服앓 謂之解까’註￥觀�S分중 王

�O�k은 �R월陰部復뽑主之
�*
용�f훌熱中 �i엽寫無血 熱而

無血故 解 �i�f�f�. 病不可名之 然寒不寒 熱不熱 弱不

弱 �J�H�:不 �:�t�f�: �1�,뼈
�;
可名調之解也 乃如是也 라고 주

석했다 �. 張志略은 짧뭘牌 �!�!�I�i�i 짧主鷹氣不足 解 �{亦

體↑홉也 此牌騙之훌病也

�- �2�0�6 �-



�- 林쫓誠 �. 太陽人 解 �f힘훔 考察 �-

�5�. 깝要經從論의 夏刺春分病不愈令 �A爛慣 부분을

王째은 다음과 같이 註釋했다 �J�I�f 養統 傷春分 ���n

府氣不足故 節力爛
�l階 馬時는 다음과 같이 註釋

했다 �. 若夏刺春分 �g�n 取府觸之�3愁也 �J�I�f 養節 府

氣不足故 節力懶↑홉그러나 張志碼은 다른 見짧

를 보였다 �. 그는 牌隨의 病으로 보았다 �. 三月며
月 �A氣在牌 牌病不愈、故 令�A縣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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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의학획지 저�1�8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6 �-

�A�B�S�1 ‘�R�A�C�f

�T�A�E�-�Y�A�N�G �p�e�r�s�o�n
’

�s �H�a�e�- �Y�e�o�k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I�n�v�e�s�t�i�g�a�t�i�o η

�L�e�e�-�J�a�e �m�a �r�e�f�e�r�r�e�d �H�a�e�-�Y�e�o�k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a�s �a �T�A�E�-�Y�A�N�G �p�e�r�s�o�n�'�s �p�e�c�u�l�i�a�r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i�n

�D�o�n�g�u�i�s�u�s�a�e�b�o�w�o�n�. �I �l�o�o�k�e�d �a�r�o�u�n�d �r�e�f�e�r�r�e�d �p�o�r�t�i�o�n �o�f �H�a�e�-�Y�e�o�k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i�n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l �C�l�a�s�s�i�c �a�n�d �t�h�e

�a�n�n�o�t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�t�h�a�t �p�a π �. �A�s �a �r�e�s�u�l�t�, �n�e�w�l�y �e�m�p�h�a�s�i�z�e�d �s�t�a�t�e �o�f �H�a�e�- �Y�e�o�k 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- �t�h�a�t �i�s “

�w�e�a�k �b�u�t �n�o�t

�w�e�a�k�. �s�t�r�o�n�g �b�u�t �n�o�t �s�t�r�o�n�g�"
“

�t�h�e �u�p�p�e�r �p�a�r�t �o�f �b�o�d�y �i�s �h�e�a�l�t�h�y�, �b�u�t �t�h�e �l�o�w�e�r �p�a π �i�s �h�a�e�- γ�y�e�o이�k�.‘ι
�<�.�'
ι’

�e�x�i�s�t�e�d �i�n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l �C�l�a�s�s�i�c �i�t�s�e�l�f�.

�A �p�e�r�s�o�n �r�e�g�a�r�d�e�d �a�s �T�A�E�-�Y�A�N�G �p�e�r�s�o�n �w�i�t�h �H�a�e�-�Y�e�o�k�d�i�s�e�a�s�e �i�s �c�h�a�n�g�e�d �f�o�r �t�h�e �b�e�t�t�e�r �b�y �t�a�k�i�n�g

�O�g�a�p�i�j�a�n�g�c�h�e�o�k�t�a�n�g�. �A�n�d �a�s �m�e�n�t�i�o�n�e�d �i�n �D�o�n�g�u�i�s�u�s�a�e�b�o�w�o�n�, �r�a�g�e�,�s�o�r�r�o�w�c�a�u�s�e �t�o �a�p�p�e�a�r �a�n�d �g�r�o�w

�w�o�r�s�e �t�h�i�s �d�e�a�s�e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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